
3월 30일 첫 순례를 시작했던‘성철 스님 수행도
량 순례단’3백 여명이 두 번 째 순례길에 나섰다.
산청 대원사다. 스님의 생가인 겁외사에서 100리 길
이다. 스무 살 청년이던 성철 스님은 이곳에서 처음
불교와만났다. 
4월 28일, 각지에서 출발한‘성철 큰스님 수행도

량 순례단’의 참가자들이 산청 집결지에 모두 모였
다. 버스에서 내린 순례단은 대원사까지 약 2km의
숲길을 걸었다. 신록이 우거진 4월의 태양은 제법 따
사로웠다. 순례자들의 발걸음도 이에 질세라 자못
뜨거웠다. 마치 스님을 친견하러 가는 사람들처럼
순례단뒷모습은사뭇진지했다. 
도량에 들어선 순례단은 이곳 저곳을 둘러보느라

분주했다. 대원사는 신라 진흥왕(584)때 연기조사가
창건했다. 창건 연대는 확실치 않다. 자장율사가 부
처님 사리를 모신 대원사 다층석탑(보물 제1112호)
이 있다. 석탑 앞에는 사리전이 있는데, 성철 스님이
재가자의 몸으로 40여 일만에‘동정일여(動靜一
如)’를 이룬 자리다. 그 땐 당우의 이름이 탑전이었
다.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. 10년 전 불사를
통해 규모가 커졌고, 지금은 비구니 선원이다. 대원
사는 잦은 전란과 사건에 휩쓸려 소실과 불사를 거
듭했다. 1955년 이후 비구니 법일(法一) 스님의 중창
불사로오늘에이르고있다. 

법회가 시작됐다. 증명 법사이자 성철 스님의 시
봉 상좌였던 원택 스님이 법문을 시작했다. 성철 스
님이 대원사와 인연 맺을 때의 이야기다. 스무 살 청
년이던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. 힘들었던 청년
은 약보따리를 들고 절을 드나들기 시작했다. ‘영원
에서 영원으로’, 청년의 낙서장에는 삶의 근원적 문
제들로 가득했다. 스님은 어릴 때부터‘사람이 죽지
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’하는 생각을 했다고
한다. 그래서 스님은 동서양의 많은 철학과 사상을
공부했다. 그러나 영원한 삶의 길을 모색한 공부는
찾을 수 없었다. 이‘영원’의 문제가 사실 상 스님의
‘무(無)’자 화두 이전의 진정한 화두가 아니었을까.
화두 아닌 화두 속에서 고뇌하던 스님은 우연히 영
가(永嘉; 665∼713)대사의〈증도가〉를 읽게 된다. 
〈증도가〉는 대표적인 선 수행 지침서다. 원택 스
님이〈증도가〉의 첫 구절을 읽었다. “1.君겘見, 그대
보지 못하였는가. 2. 絶學無爲閑道人 겘除妄想겘求
眞, 배움이 끊어진 할일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
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. 3. 無明實性 卽
佛性 幻化空身 卽法身,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
요 허깨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.…”〈증도가〉
를 읽어 내려가던 성철 스님은 무릎을 쳤다. “아, 이
런 공부가 있었구나.”충격이었고 기쁨이었다. 어떤
공부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해결의 열쇠가 보이기

시작한 것이다.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‘불교’
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 스님은 대원사 탑전에 방을
얻어 그 날로 정진에 들어갔다. 스승도 없이 스스로
‘무’자 화두를 든 스무 살 청년은 42일 만에 깨달음
을 이룬다. 스님은 그렇게 대원사 탑전에서 그 해 겨
울을 났다. 

원택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
법어를 독송했다. “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에
담겨 있는 만큼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다 봐
야 할 터인데 누가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보겠습
니까.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방대하지만 사실 알고
보면‘마음 심(心)’자 한 자에 있습니다. 팔만대장경
전체를 똘똘 뭉치면‘심’자 한 자 위에 서 있어서,
이 한 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 문제
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고
삼세제불(三世諸佛)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

다. 그래서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
다.….”〈1981년 음 6월 15일. 해인총림 방장 대중법
어와‘백일법문’중에서 화두법문 정리 분〉스님의
법문이 지리산 자락으로 퍼졌다. 각지에서 새벽잠을
물리치고 먼 길을 달려온 순례단이다. 마음 심(心)
자 한 자를 읽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다. 스님의 발
자국 위에서 읽는 스님의 법어가 먼 길을 달려온 고
단함을씻어냈다. 
법회를 마친 순례단이 탑전(사리전) 앞에 모였다.

원택 스님이 석탑 앞에 섰다. “스님께서 동정일여를
이룬 자리입니다. 대원사에서의 체험이 없었다면 스
님으로서 생애는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

대원사는 스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의미 있는 도
량입니다. 스님께서 해인사로 출가하시고 동화사에
서 오도송을 내실 때까지 3~4년이 걸렸습니다. 스님
처럼은 아니어도 우리도 한 10년 열심히 하면 동정
일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. 오늘 그런 원력을 세워
가신다면 두 번째 순례는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합
니다.”
원택 스님과 순례단은 석탑을 돌며 성철 스님의

첫걸음을 조용히 더듬었다. 스님은 24세 때, 범술 스
님으로부터 해인사로 갈 것을 권유받는다. 제 3차 순
례는 5월 26일 합천 해인사다. 

산청대원사=박재완기자wanihollo@hyunbu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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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이영주‘증도가’읽고 무릎을 치다

‘영원에서영원으로’답찾던20세재가자

탑전서‘무’자화두42일만에‘動靜一如’

출가전인생의대전환이룬도량

원택스님이탑전에대해설명하고있다. 순례단이법회에서스님의법문을특송하고있다.

② 산청대원사(大源寺) 

대원사전경 순례단300여명이두번째순례지인산청대원사에서성철스님이42일만에동정일여를이룬탑전자리를돌아보고사리탑(대원사다층석탑)을돌며탑돌이를하고있다. “팔만대장경이마음‘心’자한자에있다”는스님의법어를되새겼다.

성공적인12만5천등불사달성

【대적광전】
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.
부처님의 무량의 지(智)가 우주 본성과 완전히 합치된 대지(大智)의 광명체(光明體) 
비로자나불의 우주적 위신력이 발휘되는 지구촌 보물 1호.

【석 가 탑】
인도 영축산 영산궁에 있는 부처님의 빛의 설법탑을 그대로 재현. 
정법의 팔정도를 상징하는 8각형태로 조성.

【다 보 탑】
삼계지존이신 다보부처님께서 수많은 본화보살님들을 거느리고 계신 탑 중의 탑. 
불교의 핵심진리인 사성제를 상징하는 4각 형태로 조성.   

【고성 약사성전】
중생 병고치유의 원력을 지니신 의중대왕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과
각기 해당 질병 치유를 담당하시는 98분의 대보살님들이 상주하시는 성소.   

【대전 미타성전】
아미타부처님 상주하시는 서방극락정토의 또 다른 이름.
미타 염불의 중심지이며 보살 탄생의 관문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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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자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- 연등 접수는 부처님 오신날까지 계속됩니다. -
영산불교 현지사는 부처님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두분큰스님께서점안하신

세계적5대보물이있는영산불교현지사


